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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백남준은 전쟁을 피해 
도착한 일본에서 작곡을 공부한다. 당시의 전후 일본사회에서는 
첨예한 이념적 갈등과 함께 구타이 운동과 같은 실험적 
행위예술이 펼쳐졌다. 백남준은 이러한 영향 아래 도쿄대에서 
아르놀트 쉔베르크 연구로 박사 논문을 제출한다. 쇤베르크는 
조성을 기초로 한 기성 작곡법을 뒤엎고 무조음악을 창안한 
음악가로, 백남준은 그의 혁신적 실험을 미학적으로 복원하고자 
했다. 이후 백남준은 쇤베르크의 아방가르드 정신이 살아 있는 
독일로 향해 새로운 예술의 세계로 나아간다. 1959년 첫 번째 
행위 음악 <존케이지에게 보내는 경이>로 독일의 신음악씬에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 신체 공간 테크놀러지 등을 활용한 
대담한 실험을 지속해 나간다. 이 책은 그 시대적 배경과 주요 
사건을 따라가면서, ‘행위 음악’ ‘테크놀로지와 커뮤니케이션’ 
‘인터렉티브 사운드아트’ ‘피드백 프로세스와 랜덤 액세스’ 등 
백남준 예술의 주요 개념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청년, 백남준: 초기 예술의 융합 미학>은 이 시대의 화두인 
‘융합’의 관점에서 백남준 초기 예술을 바라본다. 당시는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사이버네틱스를 
비롯한 과학 담론을 예술세계에 응용하던 시대였다. 이른바 
예술과 과학이 결합한 것이다. 백남준의 행위음악은 청각중심적인 
전통 음악과 시각중심적인 전통 미술 등의 장르 경계를 초월했다. 
필자는 백남준의 ‘융합 예술’이 서로 다른 매체의 형식적 혼합에 
그치지 않고, 위계와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다채로운 시험들을 
행했음을 말한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의 정치와 과학을 등에 
지고, 인간과 매체의 존재를 창의적으로 반성했던 청년 백남준에 
다가서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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